
Original Article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The Korean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ISSN(Print)  1229-0718

ISSN(Online) 2671-6542

2023, Vol. 36, No. 4, 65-81 https://doi.org/10.35574/KJDP.2023.12.36.4.65

 OPEN ACCESS

The Korean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어머니의 산전 및 산후 우울이 양육에 미치는 
종단적 영향: 아버지 양육 참여의 조절 효과 분석*

Received: October 15, 2023
Revised: November 15, 2023
Accepted: November 22, 2023

송하나
성균 학교 아동청소년학과․소셜이노베이션융합 공/ 교수

교신저자: 송하나
성균관대학교 아동청소년학과 & 
소셜이노베이션융합전공.
서울시 종로구 성균관로 25-2

Maternal Antenatal and Postpartum Depression:
Longitudinal Effects on Parenting and
the Moderation Role of Fathers’ Involvement

E-MAIL:
jni4ever@skku.edu

Hana Song
Department of Child Psychology and Education-Convergence for Social Innovation, 

Sungkyunkwan University/ Professor

* 해당 논문의 일부분이 2023년 
한국아동학회 춘계 학술대회에 
포스터로 발표됨.

ⓒ Copyright 2023. The Korean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All Rights Reserved.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http:// 
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ABSTRACT

본 연구는 어머니의 산전 및 산후 우울이 양육 스트레스, 양육 효능감, 수용적 양
육 행동에 미치는 종단적 영향을 알아보았다. 또한 어머니의 우울과 양육 변인들 
간의 관계를 조절하는 아버지 양육 참여의 영향을 검증하였다. 연구 대상은 아동발
달프로젝트에 참여한 수도권 양부모 가정 중에서, 세 번의 평가에 모두 참여한 98
쌍의 어머니와 아버지였다. 임신 6개월과 출산 후 4개월, 그리고 10개월에 어머니
를 대상으로 설문 및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어머니의 산전 우울은 출산 
후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를 높이고 효능감을 저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산후 우울은 양육 스트레스나 효능감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어머니의 수용
적 양육 행동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출산 후 아버지의 
양육 참여가 높은 조건에서는 어머니의 산전 우울이 양육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이 유의하지 않았다. 이처럼 아버지의 양육 참여는 어머니의 산전 우울의 부적 영
향을 조절함으로써 긍극적으로 양육 스트레스를 감소시킬 수 있는 보호 요인의 역
할을 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주요어 : 산  우울, 산후 우울, 아버지 양육 참여, 양육 행동, 양육 스트 스, 종단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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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수십 년 간 어머니의 산후 우울은 아동 발
달과 가족의 정신 건강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알려
져 왔다. 산후 우울이 단순히 호르몬으로 인한 일
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다양한 원인에 의해 나타나
는 정신적 불안정 상태라는 것은 이미 주지된 사
실이다(Okun et al., 2011). 산모들은 출산 후 급
격한 호르몬 변화로 인해 ‘블루스’라고 하는 가벼
운 무력감이나 우울감을 느끼기도 한다. 이러한 감
정은 대부분 몇 주 안에 정상적으로 감소한다
(Henshaw, 2000). 그러나 출산 후 높은 우울감이 
몇 달 이상 지속되면 일상 생활이나 영아 돌봄 전
반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높은 우울감은 
어머니의 자극 예민성, 정서적 왜곡, 에너지 고갈
을 증가시켜 자녀와의 애정적 상호작용을 저해시킬 
수 있다(Crockenberg & Leerkes, 2003).

선행 연구들에서 높은 산후 우울을 보인 어머니
들은 그렇지 않은 어머니에 비해 양육 스트레스를 
더 많이 경험하였으며(Haga et al., 2012), 출산 
후 길게는 몇 년 후까지 낮은 양육 효능감을 보고
하는 경향이 있었다(Leahy-Warren & McCarthy, 
2011). 또한 어머니의 산후 우울은 영아의 애착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Tsuchida et al., 2019). 특히, Forman 등(2007)
의 연구에서는 산후 우울증을 가진 어머니들에게 
일 년 이상 심리 치료를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자녀들이 낮은 애착 안정성을 보일 가능성
이 높았다. 

하지만 산후 우울과 부정적 양육 행동과의 직접
적 관계에 대해서는 학자들 간에 이견이 존재한다. 
Parsons 등(2012)은 산후 우울과 부정적 양육 행
동 간의 관계가 피험자의 집단적 특성에 따라 달라
질 수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산후 우울을 경험한 
어머니들도 긍정적인 양육 태도는 보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Savage-McGlynn et al., 2015), 산후 
우울이 항상 학대적이고 부정적인 양육으로 이어진
다고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산후 
우울이 어머니의 양육 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
치는지 다시 한 번 알아보고자 하였다. 그러나 지
금까지 선행 연구에서는 출산 후 양육 초기의 다
양한 양육 변인을 충분히 고려한 것 같지는 않다. 
Hurley 등(2014)은 양육이 어머니의 정서와 내적 
상태, 행동과 태도를 반영하는 다면적 변인이라고 
언급했다. 이는 애착 연구에서 부모의 양육을 행
동, 정서, 인식의 세 체계로 나누어 다룬 것과도 
유사하다(Jones et al., 2014). 선행 연구들에서 
산후 우울은 부정적 양육 행동이나(Brenning & 
Soenens, 2017) 양육 스트레스(Epifanio et al., 
2015)와 함께 많이 연구되었으나, 양육의 세 가지 
측면을 모두 고려한 연구는 많지 않다. 본 연구에
서는 자아 인식에 해당하는 양육 효능감을 포함하
여 양육 행동, 양육 스트레스와 산후 우울과의 관
계를 포괄적으로 알아보고자 하였다.

한편, 산전 우울이 산후 우울로 이어질 수 있다
는 점은 주목할 만 하다. 임신 중 높은 불안이나 
우울을 경험한 산모들은 출산 후에도 우울 문제를 
보일 가능성이 높았다(Faisal-Cury & Menezes, 
2012). 또한 임신 기간 중에 보고된 산모의 신경
증이 출산 후에 더 악화되는 경향이 있었다
(Cankaya, 2020).

임신은 큰 기쁨이자 행복한 사건이지만, 신체상
과 사회적 관계의 변화, 출산과 양육에 대한 불확
실성 등으로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산모가 적지 않
다. 더욱이 임신 중 호르몬의 급격한 변화가 여러 
신경전달물질의 분비에도 변화를 일으켜 감정의 기
복이 크게 나타날 수 있다(Nutt, 2008). 따라서,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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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의 우울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생리적, 환경적, 
심리적 변화가 출산 후가 아닌 출산 전부터 존재한
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산전 우울이 반드시 산후 우울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임신 중의 우울감은 산모 개인의 
임신 전 우울이나 어릴 적 외상 문제와는 달리, 가
장 일관성 있게 산후 우울을 예측해 왔다(Li et 
al., 2017). Hayes 등(2013)은 정신 병력이 없는 
어머니들 중에서도, 임신 중에 높은 우울을 경험한 
어머니의 자녀들이 이후 불안정 애착을 더 많이 보
였다고 하였다. 이는 산전 우울이 자녀에 대한 부
정적인 반응이나 양육과도 관련될 수 있음을 시사
한다. 

그러나 산전 우울이 출산 후 어머니의 양육 행동
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산후 우울에 비해 상대
적으로 덜 알려진 편이다. 산전 우울은 어머니가 
임신 전부터 정신 병력을 가진 경우에만 문제로 인
식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산후 우울 뿐 아니라 임신 중 경험하는 산전 우울
이 이후 어머니의 양육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알
아보려 하였다. 

한편, 어머니가 출산 전후로 경험하는 우울이 
반드시 부정적인 양육으로 이어지지 않는 것은 가
족 지원체계의 보호 효과 때문일 수 있다. 특히, 
배우자인 아버지의 양육 참여는 어머니가 출산 후 
경험하는 다양한 어려움을 감소시키는데 기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아버지의 
양육 참여는 어머니의 산후 우울을 예방하고 유능
감을 증진시키는 효과가 있었다(서미정, 2011; 
Zhang & Razza, 2022). 더욱이 양육 지식이 부족
하거나 불안정한 거주 환경 또는 정신 건강 이슈가 
있는 어머니들도 출산을 전후로 아버지의 적극적인 
양육 참여가 있을 때 산후 우울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Drysdale et al., 2021; Fagan & Lee, 
2010). 

출산 후 산욕기 동안 산모들의 신체는 임신 이전
의 상태로 회복된다. 그러나 이 시기는 아직 산모
들이 취약한 상태이기 때문에 어머니가 독박 육아
를 하면서 잦은 수유와 배설 관리, 부족한 수면에 
시달리는 경우, 신체 회복이 지연될 뿐 아니라 변
화된 환경에 대해 심리적 부적응을 경험할 수 있
다. 실제로 임신 과정이나 출산 전후로 배우자와의 
관계가 불만족스럽거나 배우자의 지지가 적은 어머
니들이 산후 우울을 더 많이 경험한다고 보고되었
다(Vliegen et al., 2014). 

그러나 출산 후 초기 동안 아버지의 양육 참여가 
어머니에게 미치는 영향은 일관적으로 나타나지 않
는다. 한 예로, 아버지의 양육 참여가 어머니의 양
육 스트레스를 덜어주는 반면, 양육 행동에는 유의
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Drysdale et al., 2021). 
Wood와 Repetti(2004)는 아버지가 주양육자의 역
할을 하기보다는 어머니를 보조하고 정서적으로 지
원하는 이차적인 역할을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아버지의 양육 참여가 어머니의 양
육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혹은 양육 위험 
요인을 조절하는 간접적인 방식으로 영향을 미치는
지 알아보려 하였다.

우리나라 뿐 아니라 전통적으로 어머니와 가족 
내의 여성이 아동 양육을 전담해 온 문화에서는, 
아버지의 실질적 양육 참여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
우가 많다. 육아정책연구소(2017)가 발표한 보고서
에 따르면, 어린 자녀를 둔 아버지들이 양육에 참
여하는 시간은 대부분 1-2시간 미만이었으며, 출산 
후 육아휴직 제도를 사용한 비율도 상당히 낮았다. 
출산 후 첫해는 아버지의 육아 도움과 지지가 특히 
요구되는 시기이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산전 및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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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연구모형

후 우울과 관련하여 종단적으로 변화 양상을 다루
거나(신나리, 2011), 어머니 양육 스트레스와의 종
단적 관계를 다룬 연구(김민정 외, 2018)들은 있었
으나, 아버지 양육 참여의 종단적 영향을 보고한 
연구가 거의 없으므로 이 부분에 본 연구의 기여점
이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의 논지를 요약하면, 본 연구에서는 어
머니의 산전 우울과 산후 우울의 관련성을 확인하
고, 산전 및 산후 우울이 어머니의 양육에 종단적
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려 하였다. 어
머니 양육의 하위 체계인 정서, 인식, 행동을 반영
하는 양육 스트레스와 양육 효능감, 수용적 양육 
행동을 고려하였다. 더 나아가 출산 후 아버지의 
양육 참여가 어머니의 양육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
는지, 또한 어머니의 산전 및 산후 우울과 양육과
의 관계를 조절하는지 밝히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임신 중의 산전 우울과 출
산 후의 산후 우울, 그리고 이후 양육 간의 연관성
을 알아보고자 태내기 중기부터 출산 후 첫 해 후
반부까지 약 14개월의 기간 동안 세 차례 측정을 
진행하였다. 임신 중기 이후 심리적, 신체적 부담
이 증가하는 것을 고려하여, 임신 중반부인 6개월
에 산전 우울에 대한 측정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출산 후 4개월이 되었을 때 산후 우울을 포함한 두 
번째 측정을 실시하였다. 산모들이 일반적으로 경
험하는 우울감은 출산 후 세 달 이내에 해결되는 
경우가 가장 많다. 따라서 4개월 경에 측정하는 것
이 산후 우울을 더 잘 반영할 것으로 생각된다. 마
지막으로 출산 후 첫 해의 후반부인 10개월 경에 
어머니의 양육 변인을 평가하였다. 이 시기에는 어
머니가 영아 양육에 어느 정도 적응이 되었을 것으
로 판단하여 양육 변인을 안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
다고 보았다. 본 연구의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으

며 그림 1은 연구의 전체적 구조를 보여준다.

연구 문제 1. 어머니의 산전 우울이 산후 우울에 
미치는 종단적 영향은 어떠한가?

연구 문제 2. 어머니의 산전 우울과 산후 우울이 
어머니의 양육(양육 스트레스, 양육 효능감, 수용적 
양육 행동)에 미치는 종단적 영향은 어떠한가?

연구 문제 3. 아버지의 양육 참여는 어머니의 산
전 및 산후 우울과 양육(양육 스트레스, 양육 효능
감, 수용적 양육 행동)과의 종단적 관계를 조절하
는가?

방  법

연구대상

본 연구는 2015년부터 아동발달프로젝트에 참여
한 가정 중 첫 해에 참여한 어머니와 아버지를 대
상으로 하였다. 참여 대상은 수도권 지역에 거주하
는 양부모 가정이었고 어머니가 임신 5-6개월이었
을 때 보건소와 의료기관을 통해 스노우볼 방식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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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표집하였다. 출산 후 어머니가 연구에 계속 참
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107가정 중에서, 일 년 동
안 결혼 관계 변화, 이사, 개인적 사정 등으로 평
가를 마치지 못한 사례를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98
명의 어머니와 아버지 자료가 본 연구에서 사용되
었다. 참여자들은 임신 6개월, 출산 후 4개월과 10
개월이 되는 시기에 세 차례 평가에 참여하였다. 
임신 6개월 당시 어머니들의 연령은 20대 후반과 
30대가 92% 이상이었으며, 아버지들도 30대가 대
부분이었다. 또한 어머니 중 초산이 81.6%(80명)이
었다. 

연구도구

어머니 산전 우울
어머니의 산전 우울을 측정하기 위해 Revised 

NEO Personality Inventory(NEO-PI-R; Costa 
& McCrae, 1992)의 공개판인 International 
Personality Item Pool (IPIP)의 우울 하위 척도를 
연구자가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감정의 기복이 심
하다’, ‘자주 우울하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8문
항을 선별하고 이에 추가로 임신과 출산에 대한 기
분을 묻는 ‘임신 이전보다 더 우울한 적이 많다’와 
‘출산에 대해 항상 걱정하는 편이다’의 2문항을 추
가하여 총 10문항을 사용하였다. 어머니들이 임신 
6개월에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까지 
5점 리커트 척도로 평정하였다. 역코딩 문항을 처
리하여 합산하였고 총점이 높을수록 우울감이 높은 
것을 나타낸다. Cronbach’s alpha는 .79였다.

어머니 산후 우울
어머니의 산후 우울을 측정하기 위해 

Edinburgh Postnatal Depression Scale(EPDS; 

Cox et al., 1987)의 한국어판(한귀원 외, 2004)과 
Beck Depression Inventory(BDI; Beck et al., 
1961)의 문항들을 연구자가 번안하고 수정하여 사
용하였다. EPDS 한국어판은 ‘불행한 기분이 들어 
잠을 잘 못잤다’, ‘슬프거나 비참한 느낌이 들었다’ 
등 출산 후 경험을 묻는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
다. 여기에 BDI에서 신체화 증상을 묻는 4문항을 
추가하여 총 14문항을 사용하였다. 두 척도의 응답 
형식을 통일하기 위해 BDI의 문항을 ‘요즘에는 식
욕이 전혀 없다’, ‘추해 보인다고 느낀다’ 등의 단
일 문장으로 수정하였다. 문항 각각에 대해 최근 
일주일 동안의 기분과 경험을 어머니가 0(전혀 그
렇지 않다)에서 3(매우 그렇다)까지 4점 리커트 척
도로 평정하였다. 어머니의 평정은 출산 후 4개월
에 실시되었으며 역코딩 문항을 처리하여 합산하였
다. 총점이 높을수록 산후 우울감이 높은 것을 의미
한다. 내적합치도는 Cronbach's alpha = .75였다.

아버지 양육 참여
아버지의 양육 참여는 Cowan 등(2009)의 아버

지 양육 참여 증진 방안을 참고하여 행동적 참여와 
심리적 지지의 두 가지 영역에 대해 아버지의 양육 
수행 여부를 묻는 10문항으로 측정하였다. ‘아이와 
잘 놀아주는 편이다’, ‘아이 양육에 대해 자주 대화
한다’, ‘작은 선물로 나를 감동시킨 적이 있다’ 등 
아버지가 실질적인 지원을 하는지에 대해 어머니가 
1(예)과 0(아니오)으로 평정하였다. 출산 후 4개월
에 평정을 실시했으며 총점이 높을수록 아버지의 
양육 참여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내적합치도는 
Cronbach's alpha = .69였다. 

어머니 양육
본 연구는 어머니 양육의 세 가지 영역을 측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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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해 다음의 도구들을 사용하였다.

양육 스트레스.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를 측
정하기 위해 Crnic과 Greenberg(1990)가 개발한 
Parenting Daily Hassles(PDH) Scale을 연구자가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원 도구는 어머니가 일상적
으로 부딪히는 양육 사건에 대해 스트레스의 빈도
와 수준을 모두 보고하는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
다.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 개인의 주관적인 스트레
스가 더 중요한 것으로 판단하여 강도에 따라 평정
하도록 하였다. 어머니는 각 문항을 0(매우 그렇지 
않다)에서 4(매우 그렇다)까지 5점 리커트 척도로 
평정하였다. 역코딩 문항을 처리하여 합산하였고 
총점이 높을수록 양육 스트레스가 높은 것을 의미
한다. 이 도구의 내적합치도는 Cronbach’s alpha 
= .86으로 나타났다.

양육 효능감.  어머니의 양육 효능감을 측정하기 
위해 Maternal Self-efficacy Measure(Fish et 
al., 1991)를 연구자가 번안,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나는 엄마의 역할을 꽤 잘하고 있다’, 
‘아기를 키우기 전에는 엄마가 되는 것이 이렇게 
힘든 줄 몰랐다’, ‘나는 아이를 키우는 것이 즐겁
다’ 등의 1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어머니는 각 
문항을 1(매우 그렇지 않다)에서 6(매우 그렇다)
까지 6점 척도로 평정하였으며 역코딩 문항을 처
리하여 합산하였다. 총점이 높을수록 양육 효능
감이 높은 것을 나타낸다. 척도의 내적합치도는 
Cronbach's alpha = .80였다.

수용적 양육 행동.  어머니의 수용적 양육 행동
은 Freese과 Thoman(1978)의 영아-부모 상호작
용 관찰 척도와 Parent Attitude Inquiry(PAI; 

Baumrind, 1971)를 번안하고 선별한 10개의 문항
으로 측정하였다. 이 문항들은 ‘아이가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지 주의를 기울인다’, 
‘아이는 마음껏 놀고 탐색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나친 애정 표현은 아이를 망칠 수 있다.’ 등 아
동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대한 수용 등을 포함하고 
있다. 어머니가 0(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3점(매우 
그렇다)까지 4점 리커트 척도로 평정하고 역코딩 
문항을 처리하여 합산하였다. 총점이 높을수록 자
녀에게 수용적 양육 태도를 더 많이 보인다는 것을 
의미한다. 내적합치도는 Cronbach's alpha = .72
였다.

연구절차

본 연구에서는 영아기 초기의 부모 변인을 측정
하기 위해 기존 도구의 문항을 수정하는 과정을 거
쳤다. 문항들 중에서 돌 이전 영아의 부모들에게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문항들을 제외하고 애정 
표현이나 주변의 지지와 같은 문항을 추가하였다. 
또한 영문 도구들을 한글로 번안하는 과정을 거쳤
다. 연구자가 일차적인 번역을 실시하고 이에 대
해 다른 발달전문가 2인이 번역의 정확성과 문항
의 내용 타당도를 검증하였다. 어려운 용어와 이
해하기 어려운 문장이 있는지, 의미가 잘 전달되
는지 등도 점검하여 적절한 용어로 수정하였다. 
또한 각 도구들의 내적 합치도를 구하여 동질성을 
저해하는 이질적 문항은 최종적으로 제외하고 사
용하였다.

자료 수집 단계에서는 연구자와 연구보조자들이 
보건 의료 기관에서 소개받은 임신 5개월 경의 산
모들에게 연구프로젝트 브로셔를 제시하고 간단히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후 연구에 참여하기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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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1 2 3 4 5 6
1. 어머니 산전 우울 (임신 6개월) -
2. 어머니 산후 우울 (4개월) .46*** -
3. 아버지 양육 참여 (4개월) -.23* -.18 -
4. 어머니 양육 스트레스 (10개월) .39*** .30** -.27** -
5. 어머니 양육 효능감 (10개월) -.33** -.30** .37*** -.19 -
6. 어머니 수용적 양육 행동 (10개월) -.15 -.26** -.10 -.06 .23* -

Mean 24.15 23.47 7.35 35.45 82.57 21.19
SD 5.35 5.44 2.07 13.79 10.96 3.19
범위 13-35 15-38 1-10 10-80 47-106 14-28
왜도 .18 .44 -.66 .97 -.51 .11
첨도 -.73 -.57 -.09 1.84 .37 -.70

*p<.05. **p<.01. ***p<.001.

표 1. 변인 간 상 과 기술치 (N = 98)

하는 산모들에게 개별적으로 연구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하고 동의서를 받았다. 산모들은 임신 6개월 
전후로 1차 인터뷰와 설문을 실시하였다. 이어서 
출산 후 4개월에 2차, 10개월에 3차로 설문을 실
시하였다. 각 차시마다 최소 한 달 전에 참여의사
를 재확인하였다. 설문은 연구보조자가 참여자를 
직접 만나서 인터뷰 또는 자기보고식으로 실시하거
나, 방문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우편으로 전달하
고 회수하였다. 자료 수집은 임신 6개월부터 출산 
후 10개월까지 약 14-15개월 정도 소요되었다. 참
여한 어머니들에게는 3차시 종료 후 상품권을 선물
로 주었다. 

자료분석

자료의 분석은 먼저 변인들의 기술치 분석과 
Pearson 상관 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음으로, 어머
니 양육 변인에 대한 산전 및 산후 우울의 상대적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
다. 산전 및 산후 우울과 어머니의 양육과의 관계
에 대한 아버지 양육 참여의 조절효과 역시 다중회
귀분석으로 검증하였다. 조절효과가 유의한 경우 
Aiken 등(1991)의 제안에 따라 후속으로 단순 기
울기 검증을 실시하였다. SPSS version 27.0을 사
용하였다.

결  과

기술치 및 상관 분석

표 1은 본 연구의 기술치와 상관 분석 결과를 
보여준다. 먼저 각 변인의 정상성을 살펴보면, 왜
도와 첨도의 절대값이 왜도는 1 미만, 첨도는 2 미
만으로 정상성을 충족하였다.

다음으로, 변인들 간의 상관을 살펴보면, 임신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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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거 변인 예측 변인 β t R2 F
어머니 양육

스트레스 (10개월)
산전 우울 .32 3.06**

.17 9.77***

산후 우울 .15 1.41

어머니 
양육 효능감 (10개월) 

산전 우울 -.24 -2.22*

.13 7.30**

산후 우울 -.19 -1.73

어머니 수용적 
양육 행동 (10개월)

산전 우울 -.03 .28
.07 3.59*

산후 우울 -.25 -2.23*

*p<.05. **p<.01. ***p<.001.

표 2. 어머니의 산  우울과 산후 우울이 양육에 미치는 종단  향 (n=98) 

개월에 측정된 어머니의 산전 우울은 출산 후 4개
월의 산후 우울과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었으며(r 
= .46, p < .001) 10개월의 어머니 양육 스트레스
와는 정적 상관(r = .39, p < .001), 양육 효능감과
는 부적 상관이 유의하였다(r = -.33, p < .01). 다
음으로, 4개월의 어머니 산후 우울은 10개월의 양
육 스트레스(r = .30, p < .01), 양육 효능감(r = 
-.30, p < .01), 수용적 양육 행동(r = -.26, p < 
.01)과 모두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 4개월에 측정
된 아버지의 양육 참여는 10개월의 어머니 양육 
스트레스(r = -.27, p < .01) 및 효능감(r = .37, p 
< .001)과는 상관이 유의하였으나 어머니의 수용적 
양육 행동과는 유의한 상관이 나타나지 않았다.

연구 문제 1: 어머니의 산전 우울이 산후 

우울에 미치는 영향

산전 우울이 산후 우울에 미치는 종단적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단순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어머
니가 임신 중에 보고한 산전 우울은 8개월이 지난 
후 산후 우울을 유의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β = .46, t = 5.13, p < .001; F(1,96) = 28.29, 
p <.001).

연구 문제 2: 어머니의 산전 및 산후 우울이 

양육에 미치는 종단적 영향

어머니의 산전 우울과 산후 우울이 출산 후 10
개월의 양육 변인들에 미치는 종단적 영향을 다중
회귀분석으로 검증한 결과가 표 2에 제시되어 있
다. 양육의 세 가지 영역별로 살펴보면, 어머니의 
산전 우울이 이후 어머니 양육 스트레스에 정적으
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β = 
.32, p < .01). 그러나 산후 우울이 양육 스트레스
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지 않았다. 또한 어머니의 
양육 효능감에 대해서도 산전 우울의 영향이 부적
으로 유의하였다(β = -.24, p < .05). 반면, 산후 
우울은 어머니의 수용적 양육 행동에 부적으로 유
의한 영향을 미쳤으나(β = -.25, p < .05) 양육 스
트레스와 효능감에 대한 영향은 유의하지 않았다. 
세 회귀 모델의 설명력은 7 ~ 17%로 적합도는 모
두 유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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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아버지 양육 참여의 조  효과

준거 변인 예측 변인 β t R2 F

어머니 양육 스트레스
(10개월)

어머니 산전 우울 .34 3.64***

.24 9.99***아버지 양육 참여 -.15 -1.60
산전 우울 X 양육 참여 -.24 -2.65*

어머니 양육 효능감
(10개월) 

어머니 산전 우울 -.26 -2.73**

.21 8.40***아버지 양육 참여 .33 3.47**

산전 우울 X 양육 참여 -.11 -1.20

어머니 수용적
양육 행동
(10개월)

어머니 산후 우울 -.31 -3.11**

.13 4.49**아버지 양육 참여 -.15 -1.47
산후 우울 X 양육 참여 -.18 -1.85

*p<.05. **p<.01. ***p<.001.

표 3. 아버지의 양육 참여의 조  효과 (n=98)

연구 문제 3: 어머니의 산전 우울과 산후 

우울이 양육에 미치는 종단적 영향에 대한 

아버지 양육 참여의 조절 효과

아버지 양육 참여의 조절 효과 분석 결과가 표 
3에 나타나 있다. 앞선 회귀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유의미한 예측 변인이 나타난 관계에 대해 조절 효
과를 살펴보았다. 즉 ‘산전 우울-양육 스트레스’, 
‘산전 우울-양육 효능감’, ‘산후 우울-수용적 양육 
행동’ 관계에 아버지 양육 참여의 조절 효과를 검
증하였다. 표 3을 살펴보면, 10개월의 어머니 양육 
스트레스를 준거 변인으로 한 모형에서 어머니 산
전 우울의 영향력이 정적으로 유의하였으며(β = 
.34, p < .001) 산전 우울과 아버지 양육 참여의 
상호작용 역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β = -.24, 
p < .05). 이 모형의 설명력은 24%였다. 유의한 
상호작용의 후속 분석을 위해 단순 기울기 검증을 
실시한 결과, 그림 2와 같이 아버지의 양육 참여가 
낮은 조건에서는 어머니의 산전 우울이 양육 스트
레스에 종단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나(β = 

2.75, p < .001) 아버지의 양육 참여가 높은 조건
에서는 둘 간의 관계가 유의하지 않았다(β = .08, 
n.s.).

두 번째로, 어머니의 양육 효능감을 준거 변인으
로 하였을 때, 산전 우울은 부적으로(β = -.26, p 
< .01), 아버지의 양육 참여는 정적으로(β = .33, 
p < .01)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상호작용 효과는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어머니의 
수용적 양육 행동을 준거 변인으로 하였을 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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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의 산후 우울의 종단적 영향이 부적으로 유의
하였으나(β = -.31, p < .01) 아버지 양육 참여에 
대해서는 유의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 모형
의 설명력은 13%였으며 회귀 모형은 모두 유의하
였다.

논  의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산전 우울과 산후 우울
이 어머니의 양육에 미치는 종단적 영향을 검증하
고 아버지의 양육 참여가 어머니 우울과 양육 간의 
관계를 어떻게 조절하는지 알아보았다. 참여자는 
98쌍의 어머니와 아버지였으며 임신 6개월, 출산 
후 4개월과 10개월에 각각 자료를 수집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한 결과는 다음과 같이 논의될 수 있다.

첫째, 본 연구에서 어머니의 산전 우울은 산후 
우울을 종단적으로 유의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높은 산전 우울을 보고한 어머니일수록 산욕
기와 적응기를 지난 후에도 더 높은 산후 우울을 
보였다. 이는 산전 우울을 산후 우울의 위험 지표
로 언급한 선행 연구들(Faisal-Cury & Menezes, 
2012; Koh et al., 2014)과 유사한 결과이다.

산후 우울과 마찬가지로, 산전 우울 역시 호르몬
의 단순한 변화 때문에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유전과 기질, 그리고 환경적 스트레스와 
같은 복합적 요인에서 기인한다(Brummelte & 
Galea, 2010; Mitchell et al., 2011). 산전 우울이
나 산후 우울 모두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연스럽게 
감소하는 경우가 많지만, 일정 기간 이상 지속되는 
상황에서도 아무런 지원이나 중재가 없다면 만성적 
우울 문제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Meltzer-Brody 
& Stuebe, 2014). 특히, 본 연구에서 두 변인의 

측정 시기에 상당한 간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산전 우울이 8-9개월 이후까지 유의하게 영향을 
미친다는 점은 중요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출산 
이후의 우울이나 정신병리적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서는 임신 기간 중에 되도록 빨리 산전 우울의 위
험을 먼저 선별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다시 말
해, 산후 우울 문제의 대응이 출산 후가 아닌 출산 
전에 시작되어야 함을 제시한다. 

둘째, 본 연구에서 산전 우울과 산후 우울이 10
개월의 어머니 양육에 미치는 영향은 세 가지 영역
에서 다르게 나타났다. 산전 우울이 높았던 어머니
들은 출산 후에도 높은 양육 스트레스와 낮은 효능
감을 보고했으나 수용적 양육 행동에 대해서는 유
의한 영향을 보이지 않았다. 산전 우울과 달리 산
후 우울은 어머니의 수용적 양육 행동을 유의하게 
예측하였다. 즉, 출산 후 초기에 산후 우울이 높았
던 어머니는 이후에도 자녀에 대한 수용적인 행동
을 덜 보이는 경향이 있었다.

양육 행동에 대한 산후 우울의 부정적 영향은 선
행 연구들(Paulson et al., 2006; Tsuchida et 
al., 2019)에서 유사하게 보고되어 왔다. 높은 우울
을 보이는 어머니들은 자녀와의 상호작용이나 놀이
를 회피하는 경향이 있는데(Righetti-Veltema et 
al., 2003), 출산 후 1년은 애착 관계를 형성하는 
민감한 시기이므로 산후 우울이 수용적 양육 행동
을 저해하고 영아의 사회정서 능력에도 부정적 영
향을 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선행 연구들은 산후 우울이 양육 스트레
스나 효능감 같은 요인을 유의하게 예측한다고 하
였으나(Haga et al., 2012; Leahy-Warren & 
McCarthy, 2011) 본 연구에서는 유사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산후 우울보다 산전 우울이 더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이는 출산 이후의 우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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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이전의 우울 중에서 출산 이전의 우울 상태가 
양육 정서와 인식 체계에 더 큰 영향을 주었다는 
것을 제시한다. 대신 산후 우울은 양육의 행동적 
차원과 더 관련이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처럼 불일치하는 결과에 대해서는 뚜렷
한 결론을 내리거나 이론적 설명을 적용하기 어려
운 면이 있다. 다만, 선행 연구들과 다른 양상을 
보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산전 우울과 산후 우울의 
높은 상관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짐작된다. 각각의 
개별적인 영향보다 산전 우울에서 산후 우울로 이
어지는 연속성이 어머니의 양육 변인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의 상관 분
석 결과를 살펴보면, 산전 우울과 산후 우울은 양
육 스트레스, 양육 효능감, 수용적 양육 행동과 일
대일 상관은 모두 유의하였으나, 상대적 영향력을 
알아보았을 때는 둘 중 한 변인의 영향력이 감소되
었다. 따라서 산전 우울과 산후 우울 간의 역학이
나 조합이 출산 이후의 양육 변인들을 더 잘 예측
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부분을 이후 더 검증해 
보아야 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 아버지의 양육 참여는 어머니
의 양육 스트레스와 양육 효능감에 직접적으로 영
향을 미쳤다. 그러나 양육 참여의 조절 효과는 어
머니의 산전 우울과 상호작용 할 때는 유의하였으
나, 산후 우울에 대해서는 유의하지 않았다. 즉, 아
버지의 양육 참여는 어머니의 산전 우울이 출산 후 
10개월의 양육 스트레스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를 
완충하는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무엇보다 아
버지의 양육 참여가 높은 경우에는, 어머니의 산전 
우울과 양육 스트레스의 관계가 더 이상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아버지는 주양육자인 어머니
를 부분적으로 지원하는 보조 양육자의 역할을 하

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아버지의 양육 참여가 어
머니에게는 실제 돌봄이나 육아를 수행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적어도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를 줄이는 정서적 지지를 제공하는 
것 같다. 선행 연구(Opondo et al., 2016)에서도 
아버지의 양육 참여가 높은 가정은 부부 만족도가 
높았다.

특히 본 연구에서 주목할 점은 아버지의 양육 참
여가 꽤 긴 시간 동안 어머니의 산전 우울의 완충
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아버지의 양육 참
여는 출산 후 4개월을 전후로 측정되었으므로, 영
아기 초기 동안의 아버지 행동을 반영하였다고 볼 
수 있다. 즉 어머니가 임신기부터 높은 우울을 보
인 경우에도 아버지가 일찍 양육에 참여한다면 약 
일 년 후까지 어머니가 스트레스를 줄이는 효과가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아버지 양육 참여 시간이 
길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버지가 어떤 형태
로 양육에 참여하는지 잘 알려지지 않았고 그 효과
에 대해서도 의문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이를 추
가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의 결과와 논의점을 토대로 후속 연구에
서는 다음을 더 고려할 필요가 있다. 우선, 본 연
구에서는 자기 보고식 도구를 사용하였지만 산전 
우울과 산후 우울에 대한 호르몬과 유전자의 역할
이 밝혀지는 추세이다. 따라서 이후 신경생리적 도
구를 포함하여 객관적 지표로 우울을 평가할 필요
가 있다. 주관적 지표와 객관적 지표로 우울을 평
가할 때, 정상 집단과 임상 집단 모두에서 모자 정
신건강 이슈를 다루는 새로운 방안이 제시될 수 있
을 것이다.

다음으로, 임신부터 출산 후까지 산전 우울과 산
후 우울을 다루는 연구에서 우울의 측정 시기를 정
하기는 쉽지 않은 문제이다. 일반적으로 한두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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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내에 사라지는 우울감은 산후 우울 문제로 다루
지 않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개인에 따라서는 출
산 초기에 산후 우울을 보이지 않다가 시간이 꽤 
지난 다음 갑자기 우울감을 보이는 경우도 있다. 
즉, 언제 산후 우울을 측정하는지에 따라 연구 결
과 또한 달라질 수 있다. 특히 심한 산후 우울은 
출산 후 1년까지도 지속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출산 초기와 후기의 산후 우울을 비교해 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와 함께, 본 연구에서는 임신 중기
부터 출산 후 첫 해 후반부까지 14-15개월의 기간 
동안 연구를 수행하였으나, 어머니의 우울과 양육 
간의 종단적 관계를 뚜렷하게 알기 위해서는 영아
기 이후까지 추적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아버지 양육 참여에서 
심리적 지원과 아기 돌봄 행동 일부를 고려하였는
데 아버지 앙육 참여의 개념은 주양육자인 어머니
와 다를 수 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필수품을 사
거나 어머니의 심부름을 하는 것도 간접적 형태의 
양육 참여로 볼 여지가 있다. 이처럼 아버지 양육 
참여 내용이 어머니보다 모호하고 포괄적일 수 있
으므로 후속 연구에서 재개념화 해보는 것이 필요
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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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examined the longitudinal influence of mothers’ antenatal and postnatal depression, and 
the moderation effect of fathers’ involvement in child rearing. Participants comprised 98 mothers and 
fathers residing in metropolitan areas. At the sixth month of pregnancy, mothers reported their levels 
of antenatal depression. Levels of postpartum depression and fathers’ involvement were subsequently 
reported at four months after birth. Additionally, mothers provided ratings for parenting stress, 
self-efficacy and parental acceptance at ten months after birth. The findings indicated mothers’ 
antenatal depression significantly predicted their postpartum depression. Furthermore, these early 
depressive symptoms in mothers predicted subsequent parenting variables. However, the influence of 
mothers’ antenatal depression on parenting stress lost its significance when fathers’ involvement was 
high. Thus, fathers’ involvement appeared to act as a protective factor. This suggests that fathers’ 
active engagement in child rearing  can serve as an intervention and prevention for mothers’ mental 
health.

Keywords : Antenatal Depression, Postpartum Depression, Father Involvement, Parenting Behavior, 
Parenting Stress, Longitudinal Study


